
회의 내용

* 신학회

-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인해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

- 종강 때까지 후보를 받고 정견발표 영상을 배포한 후 12/22 투표, 23일 

당선발표 예정

- 만약 후보가 안 나올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위원장을 

4학년 과대가 맡고, 각 학년의 과대들로 구성되어질 예정

* 사회복지학회

- 당선 완료

* 교회음악회

- 당선 완료

* 동아리 연합회

- 각 동아리 회장들의 선출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

- 종강 전까지 각 동아리 회장들 선출한 후에 그 안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

선출 예정

* 총학생회

- 후보 등록을 종강까지 받을 예정

-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, 2023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행사들을 맡아 

진행하는 방법(장학금 지급 조건)과 학교 측에서 학교 행사를 직접 

진행하는 방법이 있음.

* 총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았는데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

총학생회 정
(운영위원회장)

0 교회음악회 정 0 신학학회 정 0

총학생회 부 0 교회음악회 부 0 신학학회 부 0

총학생회 총

(집행위원회 총)
0 사회복지학회 정 0 동아리 연합회 회 0

총학생회 서기 X 사회복지학회 부 0

운영위원회 회의록
제 1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

회의일시 및 종료시간 : 2022년 11월 29일 오후 17시 30분 ~ 18시 05분

장소 : 총학생회실

작성자 : 이미정 (제 42대 총학생회 서기)

참석자 : 총 10명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서론>
차기 자치회 선거 현황과 운영위원회 인수인계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모임.

<안건>
1. 차기 자치회 현황 및 운영위원회 인수인계



경우, 운영위원회 임시 의장을 따로 선출해 등록금심의위원회, 

학생복지위원회를 위한 학교와 소통을 담당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.

- 23년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각 학회 회장들(신학회가 

비상대책위원회로 꾸려갈 시에는 4학년 과대표)중에서 선출

- 선거를 통하지 않은 임시일 뿐인 과대표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공지를 

담당하는 역할이 아닌 그저 비상대책위원회로써 자리만 지키는 것이기 

때문에 운영위원회 참석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짐.

- 정당하게 선거를 통하여 이뤄진 학회들만 운영위원회를 참가하고 

선거되지 않은 학회, 즉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진 학과는 새로운 학회의 

선거가 이뤄질 때 다시 운영위원회 참가.

- 학생복지위원회,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어질 변경된 세부전공에 대해서 

신학회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동적으로 필요 사항에는 

과대표를 참석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.

- 모든 것은 23년도 운영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

있음.

- 모든 선거가 완료될 시에는 다음 운영위원회는 인수인계로 이어지고, 

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될 시에는 새롭게 꾸려진 학회와 동아리연합회까지 

다 모여서 그 이후에 대해서 논의할 것.

* 자치회의 돈은 자치회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을 맡아줄 

수는 없는 상황, 따라서 각 남은 이월금을 위해서라도 개인 통장이 

개설되어져서 도맡을 사람이 필요.
결정 사항

비고

*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바로 준비가 되어야하는데, 선출이 늦어지고 

혹은 선출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까지는 전대 

총학생회가 준비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.

- 학교에서 전대 총학생회의 권한을 인정해줄지가 관건.

- 학교에 문의한 후 결정.

<건의사항>
1.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로장학금이 없어지거나 각 학회로 나가는 지원금들

이 예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.


